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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입니다.

오늘 민관합동 K-GX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님을 비롯한

각 경제단체, 산업협회 참석자분들과 

기후부 장관님, 과기부 차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탄소무역 장벽이 확대되면서,

녹색전환(GX)은 이제 비용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미래 생존을 위해

우리가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녹색전환(GX)을 핵심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日) ‘24~’34년간 약 1,418조원 투자 추진, (EU) ‘35년까지 약 584조원 투자 추진 등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선제적 녹색전환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아젠다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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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인력·기술 역량에

GX 경쟁력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경제 大도약의 강력한 원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방향에서

｢K-GX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녹색전환이 ’우리에게 부담 또는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기회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이 되는 GX”가 되어야 합니다.

탈탄소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大-중견-기후테크 기업’의 GX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Team Korea’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둘째,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 또는 

기업이 없도록 “모두의 GX”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전환을 촉진·지원하고 

대기업 협력, 기업간 파트너십 구축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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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환대상 기업과 인력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특히 지역산업과 함께하여

GX가 지역발전의 핵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GX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 세제 인센티브와 녹색·전환금융을 통해서 

기업과 시장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GX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산업의 녹색 대전환은 

정부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한 정책과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추진단을 통해 가감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민·관이 지혜를 모은 「K-GX 전략」이 

우리 경제·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미래 산업질서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